
‘동계올림픽의 꽃’ 스키점프는 인간이 
기구 없이 가장 높고 멀리 나는 종목이다. 
‘인간 새’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은 예술이
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대중들에게는 
영화 ‘국가대표’의 소재로도 친숙하다.

인기 있는 종목인 만큼, 2026 밀라노·코
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펼쳐질 스
키점프에 많은 관심을 쏠린다.

스키점프는 제1회 동계올림픽은 지난 
1924년 프랑스 샤모니 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960년까지 남자 개인전 한 종목으로 
진행됐으나, 1964년부터 20년간 라지힐과 
노멀힐 개인전으로 나뉘었다.

1988년 캘거리 대회부터는 남자 단체전
이 신설됐고, 2014년 소치 대회땐 여자 개
인전이 첫선을 보였다.

2022년 베이징 대회 때 남녀 혼성 단체
전이 시작됐으며, 이번 대회에선 여자 라
지힐 개인전과 남자 슈퍼 단체전이 처음으
로 도입된다.

이에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대회에선 
남녀 라지힐 개인전, 남녀 노멀힐 개인전, 
혼성 단체전, 남자 슈퍼 단체전까지 총 6
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수들이 경쟁한다.

스키점프는 거리, 스타일(자세)을 합산
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점프대마다 설정된 기준점(K-포인트)
에 도달하면 60점의 기본 점수를 얻고 이
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때마다 1m당 일정 

점수(노멀힐 2점·라지힐 1.8점)가 가감된
다.

힐 사이즈(HS) 110~149m는 라지힐, 
HS 85~109m는 노멀힐로 분류한다.

이번 대회 스키점프는 이탈리아 북부의 
발디피엠메 지역에 위치한 프레다초 스키
점프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프레다초의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가장 
큰 점프대는 HS 141m(K-포인트 128m), 
두 번째로 큰 점프대는 HS 107m((K-포인
트 98m)로 각각 라지힐, 노멀힐에 해당한
다.

스타일(자세)은 심판 5명이 비행 중 스
키 안정성, 신체 균형, 텔레마크 착지 자세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다.

각각 20점 만점으로 채점하며, 최고와 
최하점을 뺀 3명의 점수를 거리 점수와 합
산한다.

개인 종목은 먼저 트라이얼 라운드를 
실시해 대회 순서를 결정한다.

결승전은 총 두 번의 점프로 구성되는
데, 첫 번째 점프에선 50명 전원이 참여하
고 두 번째 점프는 첫 점프 상위 30명만 도
전할 수 있다.

최종 순위는 두 점프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혼성 단체전에선 각 국가에서 여자 2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된 팀을 선발한다.

4개 그룹으로 나눠 두 번의 점프를 뛴
다. 첫 점프 후 상위 8개 팀이 마지막 점프
를 한다.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프의 거리와 스타
일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남자 슈퍼 단체전에선 각 국가의 4명의 
선수가 4개 그룹으로 나눠 출전한다.

트라이얼 라운드와 두 번의 결선 라운
드를 포함해 총 3번의 점프를 한다.

역시 두 번째 점프에선 상위 8개 팀을 
나누고, 그들이 마지막 점프를 하는 구조
로 진행된다.

다른 스키 종목처럼 스키점프도 유럽과 
미국이 강세를 보인다.

남매인 도멘 프레우츠, 니카 프레우츠
(이상 슬로베니아) 등이 이번 대회의 유력
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번 대회에 단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동계올림픽에 나설 
태극전사 71명을 발표했는데, 스키점프 종
목은 ‘0’이었다.

최흥철, 최서우 등 전설들이 은퇴하면
서 한국은 현재 유망주 육성에 공을 들이
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스키점프는 한국 시간
으로 내달 7일 여자 노멀힐 개인전으로 시
작해 16일 남자 슈퍼 단체 라지힐로 마무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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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새’들이 연출하는 예술, 스키점프

한국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간판’ 김
길리(성남시청)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
에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김길리는 2023~2024시즌 국제빙상
경기연맹(ISU) 월드컵 1~6차 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3개로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2월 하얼빈 아시안게임에 출
전한 김길리는 여자 1500m와 혼성 계
주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2관왕을 달성
했다. 1000m와 500m에서는 대표팀 에
이스 최민정(성남시청)에 이어 은메달
을 따냈다.

김길리는 아시안게임 시상대 위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스타 김
도영의 세리머니를 따라해 화제를 모으
기도 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3개에 빛나는 최
민정과 함께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로 거듭난 김길리는 2024~2025시즌 월
드투어 1~4차 대회에서 개인 종목 금메
달 2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순항을 
이어갔다.

2025~2026시즌에는 월드투어 1, 2차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못했
으나 3차 대회에 이어 4차 대회에서도 
1500m를 제패했다.

김길리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치
른 동계체전에서 여자 1000ｍ와 혼성 
2000ｍ 계주, 여자 3000ｍ 계주에서 우
승하며 예열을 끝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쓸어 담은 김
길리는 이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올림픽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길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주 
종목인 여자 1500m뿐 아니라 1000m와 
500m에서도 포디움에 오르겠다는 각
오다.

그는 이달 초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
수촌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
서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쇼핑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이어 “올림픽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무대다. 한국 국가대표로서 자신감 있
고 당당하게 멋진 무대를 펼치고 오겠
다”며 당차게 출사표를 던졌다.

쇼트트랙은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으로 불리지만, 대표팀 전력이 우
승을 예약할 정도로 압도적인 건 아니
다.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 선수
들의 기량이 발전하면서 세계 쇼트트랙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쇼트트랙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
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따라서 에이스 최민정과 함께 금메
달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길리의 활약
이 필수적이다. 또 이들의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개인전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김길
리가 한국 쇼트트랙의 금맥 캐기에 앞
장선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여자 3000m 계주 2연패를 달성했던 한
국은 8년 만의 정상 탈환을 바라본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에 
금메달을 내줬다.

아울러 베이징 대회 때 처음 채택된 
혼성 2000m 계주에서 첫 메달 획득에 
도전장을 내민다. 4년 전에는 터치 실수
로 예선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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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이번 대회에는 2개 종목 신성

총 6개의 금메달 놓고 경쟁해

전설들 은퇴로 한국 출전은 ‘0’

스키점프 도멘 프레우츠. 

스키점프 니카 프레우츠. 

쇼트트랙 김길리, 생애 첫 올림픽서 금빛 질주 도전
최민정과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주 종목 1500m 금메달 유력 후보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